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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2.(수) 09:00 (2023. 11. 22.(수) 석간)

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
- 11.22. 현장점검의 날,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고 집중점검

- 건설현장에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22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점검한다.
  * ▴ (업종·규모)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97명으로 전년동기(82명) 대비 18.3% 증가, 

▴ (사고유형) ‘떨어짐(추락)’ 사망자는 180명으로 전년동기(204명) 대비 24%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고사망자 수의 39.2%를 차지 (‘23.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기준)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다수여서, 이번 점검은 
현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 ▴ 방음터널 지붕판 철거 작업 중 지붕판이 깨지며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11.9.)

▴ A형 사다리에서 천장 등박스 설치 작업 중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11.11.)
▴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개구부로 빠져 9.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11.11.)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
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
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사례, 핵심안전
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장점검 시 ｢핵심안전수칙｣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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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
      2.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별첨: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 동 현 (044-202-8901)

< 주 관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 기 관
사 무 관

용 윤 서
이 철 호

(044-202-8902)
(044-202-8904)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 경 근 (044-202-8935)

< 공 동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주 무 관 강 혜 림 (044-202-8941)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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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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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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